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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信]’개념 
엄 연 석* 
[주제분류】 선진유가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주 요 어】 공자， 신뢰， 공동체， 개인， 자율， 충서， 인의， 예， 유대의식 
[요 약 문】 본 논문은 현대사회가 당변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해방과 
개인의 다원적인 가치지향으로 인한 도덕적 혼란의 문제와 관련하여~논어』 
에 나타난 공자의 신뢰관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공자 
철학의 핵섬적인 도덕적 본질로서 인(仁) 또는 그 형식으로서 예(禮)가 구체적 
인 현실에 구현될 때， 어떻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 
뢰’ 개념과 관련된다 공자에서 개인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자각과 믿음은 그 
도덕성음 실현하는 근본적 동기이다 이러한 도덕성은 개인의 언표나 행위에 
의하여 실천되며， 정치경제적인 규범이나 제도 등으로 실현된다 이때 언표나 
행위， 규범 또는 제도 등이 당위적인 도덕적 의무로서 의(義)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그들에 대한 신뢰의 궁극적인 척도가 된다 충서(忠짧)는 공자가 신뢰 
의 궁극적인 기준으로서 인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한 중요한 방법론이다 
특히 서(짧)는 도덕적 인격성음 가진 주체가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위한 호혀1 
적인 배려의 노력이며， 신뢰는 이를 통해 구현되는 도덕적인 유대의식의 실제 
적인 내용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에서 신뢰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식의 다원적인 착종현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음 
사회전체의 도덕적 지향성 안으로 통합하는 의미를 가진다 
*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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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현대는 근대로부터 형성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산업사회가 고도 
로 발전함에 따라 정치 · 경제 · 교육 ·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다 
원적 가치가 동용되며， 지식정보와 뉴미디어가 중요한 영향음 미치는 
후기 산업사회로 특정지워진다， 이러한 특정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개 
인들은 각각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 
장하는 만큼 다원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음 드러낸다，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아의식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선장되면서 공동체적인 
가치와 목적의식이 쇠퇴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요컨대 현대 
사회의 핵섬적인 문제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해 
방음 지향하는 개인화의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개인들의 다원적 
인 가치지향과 도덕적 기준들의 불일치로 인한 ‘도덕적 혼란’이라는 
문제가 내재해 있다 최근 철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현대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 
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1)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단서를 연 학자는 존 롤스(]. Rawls)이다 그 
는 『정의론』과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의무론적 자유주의로서 차등의 원 
칙과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근거한 정의론음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 
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런 이론이 공동체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 
판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샌들(M. Sandel), 맥킨타이어(A. 
MacIntyre) , 테일러(c. Taylor) , 왈쩌(M. Walzer) 등이 대표적인 인묻이다. 
이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음 전개하고 있는 저술 및 이와 관련한 대 
표적인 연구서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저적L들이 있다. ]. Rawls , A 
Theory of ]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 P. , 1971./ ]. Rawls, 
“]ustice as Faim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85./ ]. Rawls, Political Liberα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A. MacIntyre, After Virtue, London: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i7 
본 논문에서 L 현대사회기 딩면허jI_ 있 L 개인의 권리추구와 행위 
를 위한 심진석 기준의 디윈화에 따븐 기지흔란의 문재와 관련히여 
「논이4 에서 ‘신뢰[信]’ 개닌애 비당한 윤리관이 이떠한 의미를 기시~ 
기 81--~ 전을 히1벙히jI_사 한디 듀히 본 논문은 역사석 ·사회석 맥락 
을 샤지는 공동제의 I~ÄI :-' 심 현하는 네 있어 t논어J에시의 --:-1리 개 
념이 어띠한 의미~ 까지는가 하는 점에 수복하고자 한나 
유까천혁에시 개인은 현대사회에시의 워자론직이고 녹핍적인 개지1 
노사의 개인괴 남미 /탁 및 국샤공농세외 유시적인 연꺼생을 가지 
는 깃으노 언급핀나 유샤에시의 개인은 성지사회직인 규뱀 지1게 속 
에시 전지1직인 짖시외 소회~ 이 1 는 공농세의 임원으노사 까지F 
실떤하는 주체의 역힐이 강조된다 공지는 공동체적 가치 가운데 외 
적인 질서 체계로서 에(禮)를 강조하변서노 이 애를 가능케 하는 보 
다 근원적인 노닥적 이념P로서 인(仁)유 디옥 강조하였다 그는 받 
지’를 정치적 질서에서 임정힌 지위를 가신 사담이라는 기손의 의미 
와 달리 내적인 노다생은 가지민 있는 사암은 기준。로 그 의미를 
lf정하였다 유가에서 본 때 노다생은 실띤l하기 위현 정치경제제노 
선안 그랴jI_ 정지적 권위 둥은 모두 이런 녁뜩을 싣현히기 위한 수 
단으무서의 듀성을 기진디 g 기철학은 압랴적이jI_ 공정한 재?를 싱 
한 정지적 진서와 이상을 싣현히jI_사 허시민 이것은 9 직 ?녁성을 
함양8]-_i_!_ 사각한 군사낀이 싣현하 수 있L 것으무 인식히jI_ 있디 
이 êl한 인식은 g 기의 입장에서~ 공동체적 기지와 공동션을 싣현 
히jI_사 -ó-]--;_:- -2뜩3l를 싣현81'-: 것이 π녁적으무 득립적이jI_ 사율적인 
Duckìvüπh， 1981./ M. S8ndel, Liheralism 이ld the LirηÎts CJf .fustice, 
Camhridge: Camhridge LJ. P., ] ~써:2./ C. Taylor. Sources of lhe Self 
Camhridge:(끼，mhlidge lJ. P. , I,),)O./M. lValm', ，"'phelκS o!" jusúce, :-<ew 
York: Basic Hooks. 19써 /SLephen IVIulhall and Adam S\..v ifL, Liberals 
and ιαnmunitarÎans， Dlackv.ill P .. 1992./ 황경시 「 왜 /내주의와 공동제 
주의인까?」， 1자유주의와 공동제주의 J ， 철학얀7회， 'gg넌춘계학승대희 받요土 
논문집 1999./ 박정순，공동세주의 정의핀의 본질과 」 힌겨IL，철학4 게 61 
섭， 1999./권용혁，연린 공등처)주의든 향히여，.척핵연구』 게55집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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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판단음 행하는 주체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자철 
학에서 도덕적 자율성음 가진 주체가 공동체 절서와 관계맺고 도덕 
성음 실현하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충서(忠想)’가 있다 이 개념은 도 
덕적 주체가 공동체 속에서 그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의 
가치와 절서를 실현해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론적 의미를 가지는 개 
념이다， 충서는 공감에 의한 유대의식음 나로부터 타인에게 미루어 
가는 것인 만큼 선뢰와 밀접한 연관성음 가진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논어』에서 선(信) 개념이 지니는 의미를 다음 
몇 가지 점에 주목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논어』에서 제시된 
선뢰 개념이 어떤 의미의 다양성음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선 
뢰개념이 공자의 철학에서 인(仁) . 의(義，) . 예(禮)， 또는 지행(知行) . 
충서(忠想) 등 다른 덕목들과 어떤 연관성음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선뢰 개념이 어떻게 도덕적 주체의 실천적 행위가 사회에 통 
용될 수 있는 징표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넷째 선뢰는 공동체의 정 
치적 이상음 실현하는 데 있어 특히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유대감음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라는 점이다 이제 본론에서는 개인의 도 
덕성에 대한 자각과 관련한 선뢰， 선뢰의 인지적 계기와 실천적 계 
기， 충서와 선뢰 개념의 의미 연관성， 그라고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선뢰의 문제를 삼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공동체적 절서의 
관점에서 볼 때 『논어』에서 선뢰 개념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H 주체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자각과 신뢰 
선진유학의 이념은 인간의 도덕적 본절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개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총체적인 균범의 체 
계로 결합하여 도덕적 이상음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동체에 도 
덕적 이상음 구현시키는 데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에 필요한 덕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lli,) 
딛들을 사각히L 것이 무엇멍디 중 9 히디 g 기석인 녁목들파 함깨 
ç.녁적 싣진을 행하 수 있게 히 L 것이 비무 선뢰‘이디 공사 칠학에 
서 인사함[仁]이 여이 녁목의 멍디 난윈석인 이닌이미면? 선뢰L 인 
(仁)으무부더 여 ê1 녁뜩들이 제t니 싱전으무 싣현될 때? 이들이 멍 
편적으노 통용두j 수 있도녹 하는 공김의 심집적인 내용이나 
공자에 있어시 인븐 역사직 맥릭 에시 예~ 심천하는 깃21으도시 공 
동지1의 규뱀직 짖시:_， 1다브는 깃을 의미한나 _ r 러나 인이 아γ 런 근 
기 없이 공동제의 전통직 짖시:-' . I 대도 지키 11만 하는 깃은 아니나 
오히려 인븐 공농지1 안에시의 규범직 집시도시의 예 (m뽕)샤 심천직 당 
위노사 의(義)의 보대가 되는 근워직인 도덕이념이나 l마하여 반대 
로 유가에서 인요 의라는 실천적 당위에 띠라 11 체적 애의 lf빔。로 
실떤된다 이 때 신뢰는 인이 의와 애로 실현뇌는 선 파정에서 개인 
의 실천적인 행위가 사회에 보편적인 것。로 통용될 수 있는가의 여 
부를 겸정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자 
그라나 「논어』에서 신뢰 개념요 맥팍에 띠라 여라 가지 의미를 지 
닌다 이 개념은 지신의 내연적인 노닥성에 내힌 신뢰로부비 ~1어 
적 · 인시적 측면? 행위적 · 싣전적인 측면” 그랴jJ_ 정지석 이닌의 싣 
진파 관련히여 일빈 민중들의 닝지사에 대한 선뢰 둥의 의미를 기진 
디 이재 본 절에서，____ I논이』에서 인간의 내면석인 본성의 t녁성파 
관련한 사기선뢰의 문재틀 jJ_찬히jJ_사 한디 
민저 공사L 인간이 멍띤적으무 t녁석 인각성을 잔재석으무 너jJ_ 
났g 을 교육파 관련히여 강주 8]-_i_!_ 있디 -'1-"1 그~ 모든 시란은 성벌 선 
분 또는 출선지역에 싱꺼없이 꼬누 혁운을 통하여 덕을 낚을 수 있 
는 품싱을 타고났유을 선뢰하고 있나 l는 어떤 한 인간이 구지1직으 
~) .놈이 J ， 「안연(頻淵}J 1:!-1 了 티克己復禮홈仁 
.:n '" ft 념이士雅明)은 세인의 덕괴 예어) 의해 SC영되는 R 기적 ~l 공g 체픈 i • q 
공S체’라고 북딩으며‘ 드 베리는 여기에서 개인의 덕괴 세인시아의 예는 이 
신뢰 S농체의 듀기가 노1는 섯。로 이해하었다(윌4엄 시이노이 ι 버I éL 한평 
수(역) .• 붕아시아문명』 실전문학사 ~(X)L ]l 써) 
.11 .논어」‘ 「위령공(衛옳公 )J 15-39: +닝有敎따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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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떤 행위를 히 "1 ， 행위의 동기L 무엇이이” 또 그기 선호히L 것 
이 무엇인기 히 L 둥 그의 정신석인 기지의식파 시헝 을 멍면 그의 
시란띔을 판단하 수 있디-"- 냉았디 51 이것은 곤 한 인긴의 행위? 행 
위에 대한 등기 정선석인 시헝 또L 의시기 이떠한기에 따마 그틀 
~l뢰합 수 있는가의 여 부 ~ 견정합 수 있유을 의미한나 
또한 공자는 인({ )이라는 도덕 적 본죄을 심용직인 효융싱을 충족 
시켜수는 사힘 5의 자짖 또는 재능괴는 구변되는 깃임을 싱소하고 
있나 이것은 예킨대 t 맹자J에시 어렌 영아샤 우문에 듀어가려 합 l내 
칸은한 마→÷이 밤현하는 깃은 l 행위 자지1의 옳유괴 당워싱에 근기 
하는 깃괴 김나 여시에시 여타의 어떤 나른 공미수의직인 션이나 복 
적노 측은한 마음의 말로를 정당화헐 수 없다 그리하여 공지는 임무 
제지늘이 특정현 정치상의 새능은 가졌다고 하여 노다적 측변에서 
이늘은 신뢰하지는 않았다(j'1 
공지는 타인의 노닥성에 내한 신뢰노 강요하지만 지가 지신의 노 
다적 지각파 민음 ~r힌 증시하였다 이러한 태노는 바로 지신의 부족 
휘은 반생하는 것임파 동시에 이를 통하여 지 기 개선의 여지를 가지 
기 때문이디 그에서 공사L 니인의 태?를 싱히여 사신의 ?녁성을 
빈성히-"- 있디 그~ 니인의 이진 것을 멍면 많-"-사 히시민 잘뭇되 
것을 딛 때L 스스무틀 김이 번성한디-7)_il -6-1 였디 그런데 공사기 선 
뢰히-"- 있L 인간의 "T:;""-..녁석 인각성의 본진은 이떤 공동체기 딛Jl_무 
8]--;_:- (이떤 듀정한 션이니 주체의 재능을 념이서 있디__j_I_ B} 수 있디 
그에 의히면 공동체에 속해있L 시란들이 이떤 것을 종이히서니 싫 
'j) ，놈이 J ， 「위정(홈뼈()， ~-1II: T 日 視其돼1)， 觀其돼由， ZZ其所t: 人동띤% 
人동탤% 
G) ，논어」‘ 「공야상(公治l~JJ 5-8: :tili:TI:t↑Ar.벼 f路{ >'l'? +닙不돗，u삐 又問 f벼 
며엔2， lojfi;ι國‘ 可{여治‘A뾰엔L 끼;훗WI iI1 서《션L ， 0l~n? +닝 )j<iI1, r 추ιa 
Ei, 터차ιa家‘ 可1i'ß.ι宰也1 不知.Ki 엔2，i!j;엔2， mn? +벼 *m~於웹1， 可{여 
뱃엽홉듬 tι 4、知其仁 t김 
7) 0논어 4 ， 「이인[里仁)， 4-18 子디 Eatf思쩍커딩， 見不휩而써입염'!也ι j논어" 
「공야상(公治동 )J 5-:n: --f닝 님쫓乎1 암주木 hl能 hl꺼 i웹m內自~Ä~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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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더라도， 이것음 그대로 선뢰해서는 안되며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 
하는 이유를 삼펴보아야 한다 8) 이것은 정당이나， 이익단체， 학연， 또 
는 지연 등과 같은 특정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만의 기준에 근거 
한 좋고 싫음이 도덕적인 보편성음 결여하고 있음음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오직 의에 따라서만 행위해야 한다9)고 하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도덕적 준직음 강조하고 있다 
그라고 그는 이러한 준직의 이념적인 근거를 인(仁)으로 보았다， 
요컨대 공자는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지위나， 개인의 공라주의적 선 
과 관련한 재능이나 소절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보편적인 합당성 
과 실천적 당위로서 의(義) 및 내면의 도덕적 인격성으로서 인(仁)음 
누구나 고유하게 타고난 것임음 암묵적으로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그 
는 이러한 도덕성음 설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원천음 각개인 자선의 
도덕성음 자각하거나， 타인의 도덕성음 선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본 
다 나아가 정치 경제제도， 유가적인 문화적 요소들， 그라고 각 개인 
의 언행음 통한 실천은 바로 이러한 자가 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 
소 그 본래의 가능음 다할 수 있음 것이다 
m 신뢰개념의 인지적 · 설천적 계기 
『논어』에서 선뢰 개념의 중섬적인 의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관련한 지식 또는 격률로서 ‘자선이 하고싶어 하지 않는 얼음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꺼施於人)’고 하는 서(想)의 원라와 같은 유가의 
도덕실천적인 진리에 대한 선뢰이다 유가에서 언급하는 진라는 고대 
로부터 전승된 역사적 기록과 전적들이 담고 있는 실천원라로서의 
도(道) . 역사적 인묻의 언행， 그라고 성현들이 제정한 예의 · 법률 · 
제도 등음 들 수 있다， 공자에서 인간의 도덕적 본절에 대한 선뢰는 
8) ~논어』， 「위령공(衛靈公)J 15-27: 子티. 몇惡之必察필， 몇好之必察휠 
9) ~논어』， 「이 인(里仁)J 4-10: 子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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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21 석인 시물에 대한 인식파 싣전에 대한 민음의 난서기 되디 
환언히면 모든 역시 인물의 언행파 규번이니 재"T:;""-..애 대한 민음은 t 
녁적 본진 사체에 대한 민음으무부터 니온디 그리히여 한 개인의 언 
Jl_와 행위 잇 그것들 시이의 얻지여부~ 그의 사회석 지Il~，니 규번애 
대한 믿유이 어떤 내직인 가지시순에 의한 깃인샤 하는 점을 F러내 
순나 나시 만하면 어떤 사힘이 도덕생으도시 인의에 근기하여 만하 
느냐， 아니면 개인직인 사욕에 따라 만하고 행위하느냐에 따라 언행 
의 얻지여부샤 견성핀나 여시에시 내직인 가지시순을 사욕에 둔나면 
만하고 행위하는 깃이 도덕적 일꺼생을 까지지 섯하겠지만 까지시순 
을 인의에 둔나면 만괴 행위는 도덕직 일펜싱을 까지게 되 깃이라는 
맏이다 
그라나 역사적 인불의 ~1행 유가적인 신리를 담민 있는 경션은 민 
는 것은 역사적 과정은 통하여 이루어신 특수힌 공동체의 가치를 느 
라내는 즉연파 휘께 이늘 언행 및 경선 속에 내새된 실천작 닥목노 
휘께 민읍은 의미힌다 이것은 동시에 주체의 사뭉에 내힌 이해와 만 
닌에 띠는 인지적 · 실천적 능력에 내힌 민음은 의미힌다 그라변 이 
절에서-l___- l'논이」에서 재시히jI_ 있L 선뢰의 인시석 • 싱전적인 계기 
잇 이들 시이의 관계를 jI_찬히기무 한디 
『논이4 에서 L t녁을 싱전 81'-.: 파정에서 행위 주체의 밀파 싣전의 
일지여부틀 중시한디 공사에 의히면 시란이 내석인 녁성을 갖추jI_ 
있을 때? 이것은 밀무 3l현되디 공사-l___- 1내적으무 녁을 닦았디면? 이 
녁은 시랴에 맞jI_ 압딩한 밀무 3l현될 수 있을 것이미 L 전을 강주 
하고 있나 듀 l는 내직인 도덕생괴 외적인 언표 사이의 일펜싱에 
대한 믿음을 가진나 l러나 반대노 외적인 만이 _ r 턴 늦하고 합냥하 
나고 하여 l 까 마도 내직인 덕을 까진 깃은 아니나 1D1 
1II) .놈이ι 「헌문(훨問~I ， 14-4 了티 有德경 必有듬 有듭좁. 1、必有德 仁좁， 
必j，'명， 명者， 不必써仁， .논어 4 ， 「위맹공(衛靈公)J 15-~3 君子不μ言짧ι 
不μι廢言 콩자는 이저연! 내실이 없이 겉반 」넘 듯한 밤응 선뢰하시 않는 
데， 이번 유의 맘응 」는 교언!GI '논어』 「학이(변而 1 ， )-3 子口 꺼言~'ì8 
확!Æ，./ lr깐어』 1 「공야상(公펴_R)J 5-25: J딩듀令色j삼차， ic:li P)jijGι ， li1r져b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J7:l 
공사L 무엇냉디"T:;""-.. 이떤 시란의 밀이 내석인 ç_녁성에 비탕을 둔 
것인기 또L 싣전적 딩위성을 기시L기 81'-: 전을 중시히였디 그~ 
이떤 사란이 민 g 을 기시_iLJl_현한 밀이 싣진석 행위의 딩위무서 의 
랴(義팩)에 맞L기 61 ;_: 전이 그 밀의 싱전기능성을 걸정히1 준디 1 1) _iL 
보였나 _ r는 어떤 사힘의 만이라고 하는 인지직 요소샤 심천직 진리 
싱을 까지시 위해시는 l 만 자지1 까 의피외 뀌련하여 합냥해야 할 
깃이라고 수싱하고 있나 공자는 유하에(柳 f惠)외 소연(少運) 능은 
만을 합 l내 융마에 맞었나고 언급하였나 12) 이지럼 공자는 만 자지1 까 
소마에 맞는가 또는 사마에 합당한가 하는 점을 싱소하고 있나 
나유으노 믿음괴 뀌려해 볼 때‘ [논어」에시 언급한 희분의 대싱으 
로서 객관 사뭉에 내힌 지사’ ~r힌 ‘인지적 요소’라끼 하겠다 강지논 
사땀이 민기를 좋아하변서 학문은 좋아하지 않P 변 사암은 해치세 
된다끼 하였다 13 ) 악문이런 침된 인사 ~r는 지사은 얻는 것에 그 본 
질이 었다 그라나 세상에는 신실한 지사파 신실하지 않요 억긴이 힘 
께 었。 니로 올바근끼 신설힌 것은 민。며 올바E지 않은 허위는 
민어서는 언된다 여기에서 학문은 노닥작 실천유 가능케 하는 객관 
적인 시식으무서” 행위의 진싣성을 판단히 L 중 9 한 기준이 되디 
물른 이떤 시식애 대한 민g 은 개인의 내석인 ç_녁석 기준파 판단 
기준에 따마 딛마진 것이디 그이니 개인의 t녁석 기준이 확-"-히디 
-"- 히너미? 외석인 시식이 부정확히면 내적인 ç_녁의시기 객관적으 
之'. 펀녕(便껴). ←「납(디쇄J 등。로 일킴뉴cf (,1) ~놈이 μ 「 J야장(公버長) , 
5-5 或口 짧tι， 仁而不허 子더 커닝 flH윷， 얻λJ)디給， 塵빽於人， 不F其仁
커닝 flH윷 공사는 q든 한션 내직으우 P녁직인 바탕이 없는 대투와 인색응 가 
지는 깃응 ↑띤 또는 띤莊이라는 맘무 언급하고 있cf('논어』 「선진[光進)， 
ll-ëO: +닝해종是與‘ n+경乎， 色↓다용乎0) 
Jl) ~놈이ι 「학이(쩔페1 ， J-];, 有T 티 信.iti:!k꿇 듬可復 t김 져.iti:.Ii$，禮， 遠~t.륨ill 
12) 논어」‘ 「미지(微+)， 18-8: +벼 끼;降니5느 不률A身， (뎌iJ:ilill.팝w 듬업~m l'惠
/少連1 降까5률身￡ 듀中倫， iJ 中慮‘ A행irtri며￡ 
13) 0논어 4 ， 「양화[陽쩔)， 17-8 子더 ll1 t니• lJ， 閒六言六廠옷τp? 對口 未也 디 
벼， 홉語lJ，. VT仁기，~p용， 其廠{끄염 VT知l'~p용， 其廠tιZ흥 VT섭기'VT변， 其廠t니 
며치 好直끼;好學， H, iffiiillfx, 好勇끼;好學， .Kiffiiill옳[ 好얘 j不好學‘ 니iffiiill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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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비므게 싣현되기 이렵디 따미서 일정한 시식을 먹거니 민시 않~ 
것은 개인의 내적인 "T:;""-..녁 석 기준파 외 석인 시삭 사체의 진싣성 그라 
jJ_ 압랴성에 따컨디 여기애서 민 g 은 내적인 "T:;""-..녁석 기준파 함끼1 외 
적인 대상에 대한 우비븐 인식이미 L 주건파 걸압되이야 그 민 g 이 
사힘을 해지지 않고 도덕적인 깃이 흰 수 있나 
나유으노 공자는 심천 또한 믿유의 숭요한 게시도 유나 [논어」에 
시 믿음을 심천괴 견함하여 언급하는 경우는 수도 인({ ) . 의c;흉) . 예 
(禮)=r 심천하는네 이= 도덕직 덕복5을 외싱한나는 의미F 가지고 
있나 14"1 이 밖에 공자는 선펴F 충(忠)괴 안께 만l言j에 대한 믿음을 
지시하는 깃으노 이해하는 반띤‘ 행(行)은 녹심하고 공깅〈러움에 본 
질이 있는 것。로 보았다 15) If논어J 에서 행(行)유 살펴본 때 증요한 
것은 받과 행위 사이의 관계에 내힌 문제이다 공지는 딸과 행위 사 
이의 임관성은 강조하딘 있다 그는 사땀이 신뢰를 얻는데 강요힌 것 
E 받과 행위의 임치라딘 본다 그는 U논어J의 여랴 곳에서 맏파 행 
위가 임관생유 가지 111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휘시、딘 받은 신증히 해 
야 힌다민 강조하였다 1 (j '1 
그이니 공사기 밀파 행위의 얻지를 싱한 일관성을 강주한디jJ_ 히 
여” 이 두 기시기 얻지 6] :_: 것만으무 승섬지 않디jJ_ 멍았디 냉디 중 
9 한 것은 밀한 것이 싣진되jJ_ 그링시 않'__j_I_를 떠니서 밀 사체기 인 
미니 시랴에 압딩히jJ_ 주라기 있L기 6] :_: 전이있디 공사~ 밀한 것 
은 빈드시 행위를 싱히여 먹게 히 .iL， 행위 L 빈드시 (밀한 것을) 싱 
현히jJ_사 6] :_: 시란을 ←언이미jJ_ 언갑히였디 17) 빈대무 밀히면” 밀 
11) "논어」 「위령공(衛싫公)， 1::;-18: +닝 iiτ「쫓J、μ;i質， 댐WJι t'l\ti.出ι
信L、Ji1x之 君HJ，
1::;) 0논어 4 ， 「위렁콩(衛옳公)J 15-6 子張問行 子더言忠{듭， 行협세(. 雄蠻때之때 
• J* 
](i) -놈이 J ， 「학。](뽕lli))， ]-]4: 1 日 君1ft無求뼈， 居無求갖， 챔cb 事미없%듬 
이 7절에시 j 엘삼1'1'는 갓꺼 실천힌1'1'는 갓응 뭇힌q./ IF논어』 「위정(탬 
政)， 2-13 子g問j 君子 子口 *行其言而後{~之 ，논어』 「이 인(里仁) , 
4- 'I'l 子더 古者言<:不 111. 며뽕之기:뚫샌 , 0논어ι 「이얀(里仁) , 子디 君
+tí:，꺼於듀lÍIl흉~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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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빈드시 민을 필~.-~ 없으"1 ， 행위 또한 빈드시 정의[義]를 
걸파무 드，，1내 L 것은 이니디 Jg -I 이것은 9 직 의(義)틀 기준으무 밀 
파 행위의 선뢰성을 판단해야 한디 L 것이디 니이기 밀한 것의 압딩 
성파 구체석인 현싣에서 시의성애 따븐 싣현기능성은 또 디븐 문재 
이나 따라시 비녹 만한 깃이 함당하나고 하여 _ r 것이 엔심직으도 모 
누 심헨되어야 하는 깃은 아니나 
이깃은 만을 합 l내는 보편적인 함미생에 따라야 하지만‘ 이깃의 현 
심적인 심헨가능싱 • 직함싱 • 징세싱 능의 시의싱븐 외적인 싱황고} 
소낀에 의준하11 때문이나 걷 만한 것이 아γ 피 합리직이고 당연한 
깃이라고 하더라도 현심직인 여낀에 따른 시의생에 맞지 않으면‘ l 
것은 실떤될 수가 없다 공지는 맏하" 행위힘에 있어서 각각 허묻과 
후회를 즉여야 힌다19)끼 하였다 이딘 주장에는 바로 받과 행위를 신 
증히 하여 맏의 보편적 협당성이 시의성이 없어 실현뇌지 못하는가 
댄는 행위가 의리에 협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즉이려논 
의노가 있는 것이다 
요컨내 공지에 있어 민읍은 노닥적인 것에 내힌 인표와 행위 및 
그 시이의 일지여부와"T:;""-.. 관련된디 공사에 의히면 밀파 행위~ 그 사 
채무서 시란들에게 민gg 기셔디주L 것이 이니디 밀파 행위기 민 
g 을 언으과면 밀파 행위 사체기 딩위무서의 ‘의라[義]’애 부압81--~ 
기 81--~ 전이 중 9 히디 니이기 밀의 싣전적 딩위성은 밀 사체의 정압 
성에 의서히기? 히시민 현싣적인 여건애서의 석양성t 그 9 ↑「기 
되디 여기에서 공사L 밀을 선중히 δL 것을 강주8]-Z_:- 것이디 
17) ，놈이ι 「자로(J路)， n-~o: T百티 (OJ如따可謂之士윷 T 티 行己有lfG， 使
%四方， .~、륨君命 可謂士윷 日 듭必信， 行必멍， 않.ii!E然小人i\Ii. tJ~亦可以
휠.j;윷 
181 .뱅지」‘ 「이두 'ð](離흉 1'), 8-11: ii효f벼 大人용， 듀不l6'信‘ ↑」不rι果 J뾰義 
f껴在 여기에서는 의(義)든 인랭의 친리 기끼으보 강소히고 있다 7려하여 
의등 위 「로 하1;:[ 믿음[信]파 견파로 P러냐는 행위는 그 치이] 있는 것이다 
10) 0논어 4 ， 「우1정(월政)J 2-18 子張변千펴 子디 多때關疑， 뼈듬其餘 則흉t 
多hl關?51 ↑율↑」 μL餘‘ WJ흉↑협 듀흉t1J흉홉 빼在니cþ쫓 
176 놈문 
N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와 신뢰 
공자는 『논어』에서 인음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충서의 원리를 제시 
하였다 충서의 기본원리는 자선이 바라는 것과 남이 바라는 것， 또 
는 자선이 바라지 않는 것과 남이 바라지 않는 것음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혈연적인 관계에서 
발로하는 인(仁)이라는 공동의 정서에 따른 마음음 표준으로 삼아， 
이것음 공동체에까지 보편화시켜 행위 실천의 원라로 삼는 것음 뜻 
한다， 그런데 공자는 충서 개념 중에 충(忠)음 사회정치적으로 자선 
이 지위를 확립하고 영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서 그는 충음 적극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남에 
대하여 최선음 다하여 배려하는 것음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서(想)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남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공감음 원라로 삼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곧 
서는 내가 바라지 않는 정서상의 태도와 행위를 타인에게까지 미루 
어 가는 것으로 자선의 위치에서 공동체적 절서와 가치를 실현하는 
소극적인 방법론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선뢰 개념은 충과 결합하여 충서에서 서 개념에 대선하 
여 쓰이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20) 이것은 선뢰 개념이 서와 의미연 
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음 뜻한다， 곧 선뢰는 서를 통하여 나의 마음 
과 타인의 마음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결과하는 남에 대한 
믿음음 의미한다， 
20) ~논어』， 「공야장(公治長)J 5-27: 子티.十室之련， 必有忠信， 如료者휠 不如1Í.
之好學也/ ~논어』， 「술이(述而)J 7-25 “子以四敎， 文行忠信/ ~논어』， 「안연 
(頻淵)J 12-10: 子張問뿔德推횡. 子티主忠信， 徒義， 뿔德也./ ~논어』， 「위령공 
(衛靈公)J 15-6: 子張問行 子티言忠信 行驚敬 雖蠻組之추6行롯 言不忠信
行不驚敬，雖州里行乎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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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면 이 절에서 L 승서 개닝의 의미를 jI_찬히」L 이턴 의미기 
‘신뢰[信]’의 측면애서 이떻게 이히1될 수 있L기 61 ;_: 전을 살피멍jI_ 
사 한디 승파 서 개닝은 「논이』이1서 각각 쓰이기 ç. 히jI_ 걸압히여 
쓰이기π 히였디 낀저 층의 의미와 관련히여 『논이4 의 한 구절애서 
는 군수듀 섞시는 얻고} 관런하여 충을 언급하고 있나 21) 이깃은 구지1 
적으노 성지직인 지위에시 싱급자에게 자시의 도덕직 의무~ 나하는 
깃을 충의 의미도 본 것이나 _ l_ 러나 U 춘 f좌써전(春秋左JJ;傳)， 환공 
(桓公) 6년’ 소에는 도(道)듀 성의하면시 충(忠)을 이외 나른 의미노 
정의하고 있나 곡 도(道)는 얻반 민숭에게 싱섞l명1을 나하고， 귀선 
l神j으노부터 믿유l信j을 인는 것인데 여시에시 윗사힘 l군수j 이 매싱 
은 이롭시| 힐 것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증이라끼 하였다 22) 이 "접 
g 증(忠)은 정치적인 지"H층늘이 경제적인 인정은 통하여 낀증늘의 
삶의 조건은 증족시카 주는 데 최선유 다하는 것유 의미하는 것유 
뜻하는 것。로 보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요 치지의 입장에서 임반 
백성늘은 다스럼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은 강 , ，~힘 P 로씨 의무를 다힌 
다는 의미가 었다 
그런데 「논이」 「중& 둥에서 i忠)은 서(샘)와 걸압히여 논의되 
L 경 ?기 많디 23) 일빈석으무 층은 스스무 사신의 최선 g 디 61 ;_: 
211 논어 4 ， 「갤엘[八꺼 1 ， 3-19 띨公問 君i'1'R.R뽑君 如之{可， fL子對디 君i'1'
Rμ뼈.R뽑君tJ~. 
~~) -1i:~홍J ， 「환 g(뻗公)， (i년 所듬엽i!i.lικR:ITIT Ii름 Ij$'神tι 「면'，;fIJK ;ιtι 깨멋 
i[解 信 t김 。l 러한 의미의 충l'ι)은 번로가 서(젠)의 원 ι] 듬 치자듬의 의부 
니] 이 하든 걱，;:!에서 해석하든 판점파 일관하든 섯이다 번로I])onald J 
1\Itmro)는 "?헤주의의 원려[밍]는 시매/뜸이 」등의 η 와 쐐릭응 」틀 맥 
싱듬과 공유하도콕 하는데 종종 이용되있나고 강주힌q 나아까 」는 시의 
이님꺼 치자듬이 」듬 사선듬응 미주어시 신민등의 8.7블 헤아라매_l에 
띠라 랭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인갑히였디(Donald J Munro. The 
Concelπ qf AJan in Earl.ν China, j9G9, pp. 1.3-J.1I 
23) 증용4 제 13정 f5% A폼i휠不i쇼 施5염己而不願 시}꺼뼈i於λ 응시 L범、앤)에 대 
힌 이해는 학/뜸마나 나르나 먼저 정자(흉子)는 증과 시를 각각 벌개의 
독쉬식연 원리무 세아 응응 천orCT.'ì힐)루， 사를 인투(ι道)우 간주하였q 
「리고 7는 서는 충g 랭하는 방벅이라고 낀주하였으머 1 충괴 서픈 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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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진싣함” 성싣함 등으무 히1서되았디 빈면에 서 L 호혜적인 존경 
심” 니인애 대한 배과” 또L 미 g 으무부터 -7- 1:'.1 니 9L 찬￥1 시란파 
관심” 불친해의 윈칙 잇 양댐 의 웬칙 둥으무 해서되-"- 있디 에 이처 
돈의 시각에서 요。1 층 g 체(體)보 서픈 용(해)으보 인갑하고 있디 í '깐어집 
주」‘ , 01 인(뽀i) ， "1-15: f문f벼 .~、용天道， 3F、:옵人週， .~、컵4내용‘ ~8.、:옵1 
f껴以iJ -'l'，\!;、也 I~'、:옵體‘ 언용해) 이에 니]히여 징악용은 lî~_어고감주』에서 공 
자가 언납한 노듬 인노(人퍼)로 지)한하여， 몸소 그것음 낌아 행하늑 삿。로 
보이 있다 'F_한 그뉴 J자가 다근 「놈이 J의 ←「정애서 서 U1W딴용 말했。 
며중&에 나오는 충서애 있이서노 그 뭇음 해석한 부닌은 여선히 서 
[굉)에 대한 섣「잉엘 뿐이라고 하이 증과 시를 이원직으루 1-1누는 깃에 바 
대하였q. _l려하이 」는 증시를 ‘싱실하게 시를 행힌1'1(行iíÐ l:J뽕)’고 해시 
하였나(논어고금주」， F이유탕진시」 권5， ])]).148-148 뽕大子本공 J)혐之， 
께탈+))듀忠챈二'/， /t(學경앉二ι#→ 싼中庸IN/--"忠f{S휩道不遠， rin2ltμf￥ 
義 仍是→~8.、. r-1ÌIl닙， WJ忠언더P%.~ ιL不l6'分二ι →μ웅2용， 언엔L I껴μ↑i%e. 
용， 5P、엔1J. 1'1 각 세 i (Mark Settonl은 징악용의 。]이한 시각은 송니1 선 3 
학자능의 형이상학파 윤ι]학음 이원회6]'는 펀애를 부정한 것이며， 충의 기 
능음 단순히 서를 「끽하늑 삿。로 보았다 1'. ;1"-장하， I_ 있다 그이 ,,_ 이런 
걷jL다 부자의 노가 잉심파 다인애 대한 비]이이다‘ -l/_ 한 승자의 언낙음 
‘?자의 P는 타인에 대한 양심직인 배려이나고 수정하는 깃이라고 세았q 
íMa:rk 5clwIl “ Ambiguity in thc Anωecî:S: Philosophical and 
Practical DimcnsioIls." ]，αlrna{ of Chincsc Phi!oS'oplα(37:4. 2000. 
p.5-19 1 또 한편 『북걱1지의 (it찢r흉 1，에서는 징이의 ‘지선의 입장에서 최선 
g 마히는 것g 층이라 히고， 지선g 티인에 미우어 기는 것 g 서라고 한 
디(밟뎌ι뿜면、‘ 推뎌ι뿜언) 는 구식 g ?1용히고 있디 여기에서는 층은 지 
신의 마음이] 판한 섯。로， 그섯이 이떤 섯노 신실하지 않은 섯이 없는데 
끼지 노력한다논 의미인 반띤 서는 다인음 대 9-S"} 이 사분용 다루뉴 것파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애 신실한 섯음 타인파 사분애 학대 s)든 것이 ι] 이 
해시하였나UY eo- Cor![ u.αα1 Terms Exp /ained. ])]).88-881 
2.11 성숭영은 충g 성석한 "l-'3--g 기 지는 것이o be centr81-minded)라고 해석한 
반1선 서듬 S감음 느끼뉴 삿(_Lo he like-mir떠edl 。로 해석하였다(Cheng 
Chung-Ying, “Omfucian ()nL()- HeηneneuLics: fvIoraliLy and ()nLo]ogy ’‘ 
J!씨mal 깨 C77inese Philr서()πly 27.' 1. ~OOO， jl.:l(il 반1선애 신영천은 충음 
양신식 91(con:::ηcntÌOUSIlCSS) 또는 증심(Joyaltyl 우 해시한 따면 사를 ~l 정 
이 9Hαnpathy) 또는 。1바주의 ia]디l.lÌsm) 우 해시하고 있나(_\Ving-tsit Chan, 
λ/eo-Co까지/cian Terrns Explained, 1886, ])]).88-041 한번 니비rSF 응(忠) 
g 공적인 도덕성에 수빈되는 의구픈 디한디‘는 의미보 이헤히였으머‘ 서는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17,) 
런 충파 서L 각각 인(仁)을 싱전 81--~ 적극석인 형식 넷 ↑「극석인 형 
식으무 간주된디 25"1 여기애서 충서의 멍디 싣진석인 의미룹 이히181 기 
위히1서 L 8 기칠학애서 난본석인 ç.녁이닝으무서 인(仁)파 이것을 싣 
전히~ 것파 관련히여 의(義)니 예(禮) 둥 사회석 의랴와 η번 등의 
안의~ 고작합 필요가 있나 
t논어J 에시 인({ )은 혁연직인 도덕김성으노시의 효세(컴弟)에 근 
본을 누며，261 성지적인 싱하의 지위~ 규정하는 자능직 죄시노사 예 
~ 통해 심현되는 도덕이념이나 l 런네 인의 이념을 외직인 규뱀을 
‘업상이 바뀐디띤 지시도 /ι‘보 우]할 것처럼， ~6--~-"Öl 거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럼애 대하여 똑샅은 호으}를 보이는 것’이니.]-11_ 보았다(David S. Nivison. 
The ιa)' 깨 (’(시úúciα1ism. (녀nJS Puhli 、hing COll1 I써ny. ] HHf-j. p.(-)(-j) 조 
셉 그랜까(joseph Cnmge)는 충은 신뢰학딴한 자신。로서 최선음 다하뉴 
깃’이라고 션「갱힌 바변에， 시를 ‘효헤직인 쥬정 (gi ving and • cccrvlng 
dcI이'CIlCC)’이라고 해시하였나 」는 시를 공사(公私) λ}이의 ;쥬화를 이구어 
내 /1 위한 행위우 딩면시， 이를 위해사는 타인의 ?}정응 밝히시 위하이 자신 
의 선(총)-，'2 천 11]히는 것이라고 히)석히였디(“The Disappearance of The 
Public Good: Cιnfudus ， DeìVE'Y, Rorty," Philoso(JhV East ι ýVest， 
V/IG:3, 199G, 1).353) 또 목한영~J( ，{、付英 )은 충 g 지선 g 속이지 않는 것 
마뉴 잉심껴인 것。로 「제성의 학랩음 의미 s]든 섯이다 1 f~ 실명하 'l/_ 있다 
( ，論댐j二 t~η nt":: 信:./"')獅웅 i，::~) ντJ. ""~~웠哲쩔:./"')까、JL_l ， 에J文세 1. 19K1 , !l끼 )1 
신정끈은 서(젠)자의 실승껴인 선기상의 의미애 듀기하여 j 서(잉)’ 자의 의미 
수무시 ‘。](如)↑를 가나’는 뜻으루 딩있나 」리하이 」는 사를 ‘나자신에시 
공연(共人)에게 /보/향히는 마유‘으루 해시하였q 나아가 」는 이렇게 미주 
어간나는 의미가 추(堆)의 의미와 정후1식으우 얀결되는 깃으루 이해하였q 
이린 기문 의미에 은거히여 7는 서든 멸 싣히)의 윈직 또는 i양보의 윈직’ 등 
으보 히)석하였디[선징근 「고매 3 기에 내"1악 인끼의 뇌성괴 이상시펴， , 
」東뽀文fl， 세38 섭， 2000, pp.55-57) 선징근의 이미한 해석은 사회적 관계 
에서 다인파 J감대듬 생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입장。로부미 다인。로 향하 
는 마읍의 농거인 작 g-011 강조점음 두뉴 해석이이 하겠다 반1;:[에 J 같은 u} 
읍’이 ι] 이 해석학 경 ?-o11는 나외 다인 사이애 꺼닌상 'F는 지위상의 차이듬 
납어시 콩동뀐 연시에 니거한 정끼의 휘엘에 ?겸이 있나 
2õ) 댐友蘭，시시]훈(新띠폐)J ， lî징 éfl 석 서(명 JL六書)， 華東師範大學出센社. 1996 
Id9~) 
261 논어 4 ， 「학이 J 1-~ 써子口 其힐 λtι孝m而m~上者牌x 不lT犯t而m연 
亂:옵:tι有也 ， i+l'0ιL ιþ: __{L nìji~-__1: 孝弟iI1캅， Jtl:t1 ιι~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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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히1서 싱현81 ;_: 데L 그 η범 안에 싱전석 딩위성이 있이야 한디 
이것이 비무 의(義)디 따마서 「논이』이1 서 공사기 싣현히jI_사 했던 
시회 L 싱전석 딩위무서의 의기 걸여되 상태에서 일정히게 jI_착되 
예(禮)에 의히여 운영되 L 사회L 이니었디 공사기 시헝한 이상사회 
는 내직인 인격싱의 마당괴 자죄을 까지고 도덕직 수양을 쌓븐 군자 
E 이 지위~ 샤지고 합마적인 서1도듀 운영안으도써， 사힘듀이 자연〈 
핍고도 보면직인 정시~ 밤휘할 수 있는 사회였나 여시에시 예(禮) 
는 수노 내띤직인 인격생을 심현하는 게시 또는 수만으노 시능하게 
되며， 내면적인 인격싱의 복짖고1는 기마가 있는 것이라고 합 수 있 
나 27"1 이 예~ 지탱하는 누 가지 보대는 인이라는 내직인 도덕이념괴 
사불의 협목적적 당위로서의 의(義)이다 
U논어J 에서 시내적인 상황에 띠라서 애를 디하거나 덜어야 한다는 
것2R)은 바로 이딘 의리[義1에 표준은 두고 기손에 시행뇌딘 애의 부 
적접휘은 수정하는 의미를 가신다 여기에서 공지가 주목하는 것ξ 
정치적 지위를 가신 치지(암者)늘 사이의 계층적이고 차등적인 질서 
의 협리성파 휘께， 차등적인 계층 상호간에 전체적인 연내의사파 통 
일성을 싱한 주화의 구현이디 공사L 치둥석 진서와 진체석 싱일성 
이미 L 이 두 기시기 균형g 이루이야 한디 L 전을 중시히였디 이것 
27)τ어」에서는 니1띤적인 인셔성이 격여년 여1 악(않옐)익 구의미성 g 역션히고 
있뉴 부닌이 있다(J티 人미↑、仁 @니j월Í'). )、페H::. Mìi\('J: ~놈이 J ， 「괄일 
(1\띔)， :j-:{I 박11 자인 rr원즈즈뉴 신성한 예식파 의머]이] 내새된 신"1거인 힘용 
강조하낀서 &’자칠화의 핵심거인 요소로서 예(禮}를 강조8논 핑가레트의 
꺼해에 "1핀직인 사각응 제시하고 있q 슈웰즈즈에 의하면 『논어』에시의 대애 
분의 j융~I직인‘ 두룬? 에요F는 아주 거리가 있는 P너직인 싱향이나 대P에 
관한 언급응 꾸임하고 있나고 주정하고 있나(DCI~ämin 1. SclnvaJ:tz, C,rdna 
and Other AJatters. 199G, p.1121 이 밍은 미시 밀히면 『γ어」에서는 시성 
한 예식괴 거리가 인 도덕적 관념이 끼럽적으보 노곤되는 민큼 τ어」에서 
의 예든 선생한 여1 식의 의미보 보이 씨비적이고 본진적인 언리적 휘 g 지니 
,1, 있다든 관접 。 로 보기 립듬다손 섯이다 
28) 논어ι 「위정(훨政)J 2-23 子댔問十世， rffilι 子口 없1J11i~、경뼈， 所텀짜， I 
知ill. I.J k'J ñ1、합않1 께指益可知ill 니~繼꽤경‘ 雖f덕띠꺼;可훗，uill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1M1 
은 예를 시행함에 있이서 주화를 중시히면서"T:;""-.. 시니지게 걱ζ화만을 
강주 81 여 예를 싱헤 행위를 절제히시 않으면 안된디인기L 시각애 그 
대무 빈영되이 있디 
이링게 닫 때 승서 L 시회정지석인 시위를 중심으무 허~ 계;증적 
인 집시 속에시 마음으노부터 타인괴 나의 공즌을 인성하며 농시에 
타인괴 나 사이의 자능싱을 깐숭하는 내도이나 JO) "런네 이러한 게 
층간의 죄시외 통임을 복퓨노 한 예외 익븐 마노 충시F 통한 혁연 
적인 정김을 보면회하는 게시까 되는 깃이나 이깃븐 듀 인이 심헨핀 
싱내노사 정김의 통얻은 마노 이싱직인 함으}의 문세샤 아니고 반대 
노 정김의 통일이 이런 이생직인 합의까 심헨되고， 도덕직 이싱괴 도 
다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획럼하는 토내가 된다31)는 것은 
의미힌다 골 정치적 상하질서가 헬연적인 꺼족질서와 동등현 가치를 
가지는 증카의 역사적인 111 경 속에서 복 때， 증서(번뽕)는 헬연관계 
에 근거한 노다성은 정치사회적인 인간관계로 지연스럽 111 획내하는 
계기를 이루는 것이다 증서가 실현된 공동체는 노닥작 이성적인 질 
서의사파 정간의 유내의사이 유기체적인 통협과 디형은 이루는 데서 
이루이진디 이처엄 “히니의 공동체 안에서 서무 각기 디븐 역하을 
히면서? 사기’기 관계히jI_ 있L 주위의 ‘디븐 시란들’애게 각벌한 
‘배과[샘]’를 강주 -ó-]--;_:- -R 교의 녁의 윤리L 걸국 개언을 공동체 안에 
서의 사기기 싱현히1 내야 히 L 역 δl 을 싱해서 규정해 내 L 일종의 
8 기체른적인 세계관에 그 뿌랴틀 두jI_ 있디얀2i_;_:_ 듀정을 기진디 
서기 시희석인 관계 속에서 니인의 입장애 대한 공감파 8 대감을 
가져나수는 것이라면‘ 이깃븐 성김의 합얻고} 도덕직 이생이 심헨되는 
29) 논어」 「희 이(學rtri) ， j-jë 有f닝 ”릇L2:J=텀쥐Jl:1움 先IL週없i).:1농1 小大[Í]
ι， 有쩨不1 J 知和 rtri 'fD， 기，ti.11뽑節ι;:_ ， 10-τ、可1JiI1
30) Qingjic ]amcs \Vang , “ Thc Golclcn [(ulc ancl Intc1•}J crsonal Carc - F•:'OIIl 
a ConIucian PcrSr.lCCtÌVι " Philosopl", East &: West. 17.49, lGGG, p.4ë4 
:-;1) Cheng Chung-Ying , “ Confucian ()nμ)-HermeneuLics: IVI( )1<lliLy and 
()nμl]Ogy ，’ Jr씨mal (4" C71inese Philosophy 27: 1, ~OOO， p.:-l7 
.32) 송영매，세계화 시매의 3교적 응리과의 의미」1 『척희」 서11G2 집， ëOOO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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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틀 위한 계기기 되L 것이디 그이니 서에L 니언에 대한 배과와 
공감을 위해서 멍디 이성석이-"- 객관적인 주건애 대한 숙-"-기 9 구 
되디 디시 밀히면 서L 구체적인 η번으무서 예의 존립난서이이 압 
딩성으무서의 의애 대한 번성적인 사각파 숙-"-마 L 중 9 한 의미를 
뉘안하고 있나 이깃븐 타인의 구지1직인 입싱이나 싱황을 자선괴 규 
능한 입싱에시‘ l 행위의 직신싱에 대하여 숙고하는 깃이라 할 수 
있나 요γ1 대 시샤 지향하는 복퓨는 타인의 입싱괴 뀌련하여 객뀌직 
인 싱황에 대한 함미직이고 마른 인식에 근기하여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1직인 예볍을 세우기나 l에 따브는 깃에 있나 이렇게 합 
l내 공농세 안의 구생워듀은 선뢰에 마당한 유대의식을 까지게 두1 깃 
이다 
공지에 있어 신뢰[듀1 개념이 증서와 연관성유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었다 강지는 증서(忠엠에서 서’를 빼고 ‘증신’이라는 새념 
은 지주 사용하였다꾀 나아가 공지는 신이듬) 새념은 의(義)와 관린하 
여 인납하는 (접늘이 었다}이 이것은 민읍의 근본은 노다적 당위로 
서 의(義)에 두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읍의 내용이 노닥적 협당성은 
기시기 위해서 L 객관적인 상횡애 대한 시삭애 따마 모든 시란에게 
선득력이 있이야 한디 공사기 먼음파 관련히여 학문[學]을 강주한 
이 8L 비무 여기에 있디 그L 먼응을 종이 6] 면서 학문을 중이 6] 시 
않으면 니인을 히1 지 L 페단을 낳-;_:-1디__j_I_ 경-"-히-"- 있디 또한 공사~ 
이런 이 g 무 히여 사선이 학문을 종이 6]'-: 것의 중 9 성을 강주8]-_i_!_ 
있 L 것이디 35 ) 
공자에시 선펴는 개인직인 싱심싱에시 출밤하여 도덕적 인격싱을 
:l:l) 이섯은 산(信)이 서(m.u외 11B-9 신밀한 의미연판성음 가지뉴 것음 뭇한다 
.:>1) γ어」‘ 「희이(學rtri) ， 1-1.3 有f벼 1'ôlL於義1 듀可復ii1. 7ffilL於없 좋ijG륨iI1 
lLJτ失M↓ 亦可치也 ! ，눈어」， 「혁이(學께)， 12-10: +폐問몇땐챔갚 f벼 
土忠信， 從義 뽕 맹엔L 영등ι2欲μL土， 惡ιtí:.K死 !òttí:Jt't, 又tí:.K死， 딸f'&ill 
誠↑、μ훔 꺼;찌〔以異 
35) 0논어 4 ， 「콩야정(公펴표)J 5-~7 子口 f울之띤: 必j，!~(듭， 如Ji'!커닝 不如Ji
ι好學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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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주체가 사회적 절서와 조화를 지향하여 서(想)라는 가능음 동하 
여 외적이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유대의 
식의 객관적인 내용이다 이때 서(想)는 궁극적인 도덕적 이념으로서 
인음 사회적으로 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음 행하기 위한 사 
려 또는 숙고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나아가 서는 공동체 절서 속에서 상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 
음 통한 배려의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 
은 자선의 지위에서 여기에 맞는 당위적인 역할음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러한 역할은 주체의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의식에 준거를 두고 
행해절 수 있다， 도덕적 주체의 이러한 가치의식이 사회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공동된 선념이 바로 공동체구성원 상호간의 선뢰이다 그 
리하여 선(信)은 충서(忠想)를 통해 도덕성음 실현하였음 때，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 사이에 형성되는 유대의식의 설절적 내 
용이다 또한 선은 인의(仁義) 등의 도덕성이 상호주관적인 보편성음 
가지는 것으로 증명해 주는 실천적인 행위의 객관성음 보여주는 징 
표이다 따라서 선뢰는 도덕적 자율의지를 가진 개인이 공동체 안에 
서 보편타당한 의에 근거하여 타인과의 도덕적 유대감음 가지는 것 
음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유가철학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율과 자유 
는 공동체의 선음 위한 자가극복과 자기실현에 그 본절이 있다36)고 
할수있다 
V 믿음과 재배계층의 정치경제적 의무 
『논어』에서 선뢰 개념은 사실상 인간의 도덕적 주체에 대한 선뢰 
36) Lee, Seung-hwan, “Liberal Rights or/and Confucian Virtues," Philosophy 
East α1d West, V.46, 1996, p.371 이승환은 이 논문에서 유가철학에서 인 
간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데 중요한 길은 욕망의 충동음 이기고 자기훈련과 
자제， 그리고 욕망의 가치론적 질서화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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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히여 주체의 t녁적 본잔을 완진히 구현81'-: 데서 그 궁극 
적인 의미 를 찾을 수 있디 일빈적으무 『논이4 에서 인(仁)애 대한 빈 
성파 디븐 녁목들을 싱한 정지시회적인 싱전은 주무 시배증들애 부 
파되 L 의무무 간주되디 이 전은 선뢰[信]에 있이서? 예외기 이니 
나 공자는 공농지1 까 운영되시 위해시는 선리까 γ 엇보나도 필요하 
며， 이것이 없으띤 어떤 성지적인 고}정도 이 1 어짖 수샤 없나고 지직 
하였나 JTI 공자는 선리외 꺼런하여 공농지1 속에시 지배층의 도덕적 
샤싱에 마당한 솔선수범을 특히 싱소하였나 l에 의하띤 치자E이 
일반 빈숭E을 나〈마는 네는 .'_-c:;=-으} 선펴F 임는 깃이 7 엇보나 숭 
요하며， 이~ 위해시 지배 게층이 내외~ 통하여 λλ노~ 마브게 하 
는 노역 ξ 핀수적인 것이다 
공지는 이라힌 춰지에 띠라 정치의 요체를 치지늘이 지신늘의 음유 
바2;IJ 하는 것에 두" 었다 3S) 이것은 임반 낀증늘에새 지신늘의 실 
천적인 인행(듬行)은 통하여 신리의 기준과 믿빔유 보여주는 것이다 
강지는 계강지(季康子)가 정치에 내하여 질문하였은 때 받지가 깐선 
하여 선은 행하끼지 힌다변 낀증늘노 선하시1 될 것이라딘 강조하끼 
있디 39'1 공사L 정지를 행하 때 민중들의 선뢰를 언L 방범른을 제시 
히jJ_ 있디 곤 언행이 비므jJ_ 곤은 사람을 곤시 않은 시란들 위에 등 
g 히여 모맨 을 재시히면 백성들이 선뢰한디L 것이디 40-1 
공사L 공동체 안에서 민중들의 지사들에 대한 선뢰성이 무엇멍디 
ç. 중9 히디L 이 8 틀 얻빈 민중들이 이들의 언행 을 그대무 본받~ 
디 L 전애 두jJ_ 있디 그L 윗 사람이 선뢰를 좋이히면 민중들π 그 
37) 0논어ι 「위정(탬政)， 2-21 子더 λ而無{듭， 不知其'1m 大협無뼈， 小車無îII.
U、何WJι"-~.
:lM) -놈이 J ， 「자로(了路" 1 녕 l 녕 T 日 꾀正其身윷， hS、從Jfl"乎(OJ有 ↑、ÍlÉi[其당. p니 
正서可/ 『논어』 「인얀(탱써)， 12-17 추번子問政於fL子 fL子對디 政者， 正
也 子매而正， 행敢기，l[ 
:M -놈이 J ， 「안연(頻淵)， 1~-1 ，1: :rl 了폐티 了휠.Jf'" 팀F팀원 TiiJ:풍미民렇윷 君
T之德風ill 小人之德草 ill. 草띠之風 ιR훌 
101 γ어」1 「위생():1j:1:) ， 2 -19 孔f對벼 행直짧릅명If!배lI:i~ ， 뺑土짧듭용直MUlI:l재닝 
『논어]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i신뢰[信]'7~념 1M;] 
누구 히니 진싱[1면]무서 g 데허시 않L 시란이 없을 것이미jJ_ 멍았 
디 41) 곤 지사기 t녁성에 비당히여 언행을 얻지시키jJ_ 정지틀 일관 
되게 히면 일빈 민중들 또한 언행을 거짓되게 하 수 없디 L 것이디 
이것은 국기의 선뢰~ 시배;증이 시켜기L 것을 의미한디 곤 지사무 
시 군수 자선의 내직인 도덕직 자샤괴 확~l은 얻뀌핀 정치노 행해지 
고， 이깃븐 일반 l?1숭E 으} 정치에 대한 선뢰노 이어지는 깃이나 
공자는 군자는 선펴F 쌓은 후에 빈숭5에게 고생 λ런 임을 시키고， 
선뢰~ 쌓은 후에 윗사힘에게 산섯핀 성지에 대하여 ‘안핀나’는 충고 
늑 한나A21고 하였나 여시에시 선리는 떼싱튼이 왜 수고도운 임을 해 
야 하는지의 이유F 섣늑믹있게 세시딴으노써 수고하는 의미~ 이해 
하는 닌계에서 형성될 것이다 공지는 고생스런 111 해노 괜찮은 방입은 
댁하여 -ν생시키변 아무노 원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민 었다 4시 
이것은 치지가 임반 낀증늘유 다스럭 때는 민X생스라운 임은 시캅 수 
있。나，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임이라는 것유 낀증늘에새 설듀하 
Y- , 넌증늘노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 굉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낀증늘이 딘생스라움유 인정하는 임이련 어띤 종류의 임 
인 71" 이것은 기본석으무 지사들이 정지의 윈라와 재"T:;""-.. 등을 싱 6] 여 
일빈 민중의 경재적인 삶의 안정파 외친으무부더의 냉호 그라jJ_ 인 
간디운 삶을 영위히기 위히여 행 6] ;_: 종류의 일이 이에 히1딩한디 현 
대적으무 히1서하 때” 일빈 국민을 위히여 복시국기를 시헝히과 L 의 
시틀 지사들이 기시jJ_ 있디 L 전을 국민들이 진싣무 민을 때 비무← 
그들은 jJ_생스，，]운 얻을 흔폐히 하 것이디 곤 사선들이 히 ~~ -'뇌생이 
마노 자선 E을 위한 것이시 때운에‘ l 임이 고생λ입더라도 해야 할 
당위싱이 있는 깃이나 
요킨대 군수샤 얻반 민숭E에게 시키는 얻은 l 일의 고생λ러움 
41) 0논어ι 「자되子路)， 13-4 子口 小λ뚫 찢須 上m뺑則民莫敢기"fflW!. 上lT
義則民莫敢不lR 上m듭則民莫敢不用f움 
4~) -놈이 J ， 「자장(J張)， 19-](): T夏티 君T信ITIT後勞其民 :+Ii름며1)홈圍己 tι 
信미後課 木信며L(홈꿇己 tι 
t3) 논어」 「요왈(홍닙)， 20-3 擇可勞lÍIl勞ιZ 又誰% 欲I lÍIl得f 又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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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틀 떠니 민중들을 위히여 허시 않으면 안되-l___- L딩위무서 ç.녁석 
의무에 난서한 일이이야 한디L 것이디 이링게 되이야 군주 L 일빈 
민중에게 힘든 일을 시킬 수 있L 압턱석석인 이 8 를 확멍하 수 있 
으"1 ， 민중들 또한 일을 허시 않으면 안되~ 니딩한 난거와 의무틀 
가지는 깃이나 여시에시 숭요한 점은 군수까 매싱 5의 역지F 위한 
깅세 • 군사 • 세도직인 개선의 노막을 하고자 하는 의지~ 매싱E에 
게 보여 수고， 구세직인 심천을 통하여 떼생 5에게 심집직인 선펴F 
익어야 한나는 점이나 공자까 떼싱브에게 인간 사회의 집시F 위한 
도덕싱을 까브지시 이전에 _ r 펀수직인 소낀으노 비!싱 E을 부유하게 
해야 한나고 역성한 이유는 마노 이러한 선뢰의 시추F 마런하시 위 
한 것이었다 44"1 
삶의 기초로서 백성늘이 경제적인 윤댁과 인정은 이루는 것은 나 
라를 다스리는 치지늘이 낀증늘의 신뢰를 얻는 것파 관핀하여 무잇 
보다노 우선하여 해겸해야 하는 당위적인 과제였다 45) 공지는 임반 
넌증늘은 다스런에 있어서 그늘의 경제적인 91정은 지"H지 계층이 
행해야 하는 노다적인 의무로 lf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내적인 노닥 
적 확산파 솔선수범을 닝 81 여 그들무부터 선뢰와 사빈적인 복증을 
이끔이 내야 함을 강주히jI_ 있디 이런 전에서 시공이 공사애게 정지 
의 인랴틀 진문히였을 때 공사기 대답한 내 g 은 일빈 민중들의 지사 
들에 대한 t녁석 신뢰의식이 닝지에 핵심적인 9 ←임을 멍여준디 
사공이 공사에게 정지의 기본 윈라기 무엇인기틀 전문히였디 공사 
L 지사들이 정지틀 행 81'-: 기본인랴 L 일빈 민중들의 경재석인 삶 
을 융택하게 하고 군사믹을 싱하게 하여 국가의 안정을 도꼬하여‘ 
이노부터 지자E이 일반 빈숭5에게 ~l뢰~ 임는 것이라고 보았나 
HI'논어」 「지보(τHlIl ， l.3-9: +遇f힘 주당有↑1'l'!. +닝 ffi'옷댔1 껴주有닝 !ii(fj~， 
又何1111품 닙 훔ιZ 닝 많훔옷 又何1111풍， 벼 종tιZ 
40) LC，생λ니= 왕?투정치를 행하/1 위헌 주건으루시 엘따 빅싱등의 경게직연 쇄의 
인정응 깅 주하였나 」리하이 」는 일바 민중등이 경제직연 항산응 유지하지 
못힐 때， 광심응 까지지 못하는 깃꺼 매우 당인힌 깃으우 낸아 정게직연 상 
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듬이 도덕적 지진 g 갖출 것 g 요구히지 않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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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자는 치자가 정치를 행할 때 민중으로부터 선뢰를 얻는 것 
이 경제적 군사적인 안정보다 중요성음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 
서 불가피하게 버려야 한다면 군사력과 경제력은 버뀔지라도 민중들 
로부터 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역섣하였다 46) 
현실적으로 민중들이 치자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민중들 
의 삶음 윤택하고 안정되게 영위하도록 하는 도덕적 의지를 가지는 
것이다， 곧 민중들은 치자들의 도덕적인 의지의 확립과 그것의 실천 
여부를 치자들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일반 민 
중들에게 있어 이것은 곧 삶의 외적인 조건도 필요한 것이지만， 통치 
자와 지식인들에 있어 일반민중들의 복지를 위한 내적인 도덕적 의 
지나 정치적인 목표의 실천이 그들음 선뢰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됨음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공동체의 정치적 주체에 대한 일반 민 
중들의 선뢰는 바로 그들이 정치적인 원리에 충실하여 정의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 및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근거 
하는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해 
방과 개인의 다원적인 가치지향으로 인한 도덕적 혼란의 문제와 관 
련하여~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선뢰관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각각 개인적 자유와 권라 및 공동체적인 가치 
를 우선시하는 철학적 논쟁음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에 공자의 철학에서 ‘선뢰’개념과 관련하여 도덕적 자율의지를 가진 
46) ~논어』， 「안연(頻淵)J 12-7: 子頁問政 子티 .足食， 足兵， 民信之롯 子頁티: 
cl6'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티:去兵. 子頁티·必不得已而去， 於二者何先? 티: 
去食. 덤古皆有死， 民無信不立.
1썼 놈문 
추체가 이영게 공동체의 기치를 싣현한 수 있七기 -ò]-;_: 전 g-구체적 
으무 _iI_친하는 일은 111]우 의미있는 파재과 한 수 있디 이재 관 논문 
에서 분석한 공자의 신뢰 개념에 대한 시킥을 }I_약헤 딩-기구 한디 
인긴은 언제나 ?E녁적 분진을 가지_iI_ 이번 y_녁성을 실전히는 데 
있어 언행(言行)이나， 세도직 규벅 능의 집시듀 객펜직 이고 보띤직으 
보 r;l-듀려는 노펙을 가울언나 공자에시 이깃은 바보 ‘선뢰’ 개념으보 
퓨현판다 나시 만하민 보 연구에시는 김각 깅험에 의:깐하는 자연괴 
핵적인 인식에 근기한 믿퓨펴는 변개보. 인간이 사펴직으보 도덕싱을 
집천하는 과정에시 집천직 행위가 사회에 보띤직으보 통용떤 수 있 
는가듀 걷정해주는 .;;-풍3년 선념을 ‘선뢰’보 보고자 하였나 
먼지 공지논 무잇보다노 개인의 노믹적 본질에 대현 지각과 민음 
은 그 노마성유 실현하논 근본 계기로 보_，7 있다 이러힌 노마성은 
가본적 c 로 새인의 인행Lc_로 이루어지며， 정치경제적 c 로논 여러 # 
범적인 제노를 통하여 실현된다 공지에 있어서 노꾀적 본질은 인행 
c 로 실천되며，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내한 인사。-로서 학문유 통 
하여 바금-)11 행해선다， 여기에서 딴(언어)과 행위논 ·선뢰’와 관떤하 
여 중}I_한 의미틀 기진다 공사에 의하면 밀파 행위는 상호 간에 힐 
지되이야 신뢰를- 받는디 그마니 밀파 행위기 정 합석으믿 일지되 기낀 
한디_iI_ 히여 신뢰성을 부-장한 수L 없디 문제는 이들 밀파 행위기 
딩위석인 jE녁석 의무무서 인의(仁義)에 합딩한 것언기의 여부기 밀 
파 행위에 대한 신뢰의 궁극적인 칙드기 되디는 점이디 
공사에 있이서는 인의(仁義)기 실현되었음--g 객관석으무 갱여주는 
정퓨-보시 선펴샤 이 - 1 어지시 전 단계보시 충시(忠빵、)샤 숭요한 의미 
÷수 사친다. 이 숭에 특히 시(뻔、)는 후혀l 적인 풋깅섞， 또는 타인에 대 
한 친정한 사녕과 배려 능으보 해석판냐. S-자에시 시샤 지향하는 복 
퓨는 선펴u듭l 가 되며. 이것은 누구나가 승인할 수 있는 보떤직인 언 
행괴 예볍을 세우기나 따료 11 위한 숙고(熟융)의 의미÷÷ 가친다 이 
렇게 볼 때. 시는 도덕적 인격성을 가친 주지l 샤 .;;-농지l 의 조회외 죄 
서를 가지오;1] 하논 의식적인 l1H려의 노역이며， 신뢰는 그로부터 1'-
r논어 -，에서 곰동체으j 가치와 ‘선툴리[信]’개년 1 싸) 
현되 C 유대의식의 싣재석인 내 용이마jI__ 한 수 있디 
공사칠학에서 신뢰는 궁극적으핀 사회구성원간의 R-대의식이 확jI__ 
한 이상사회를 이루七 데 있이 기분석으핀 공:당체 안에서 지배자와 
일빈 민중들의 jE녁석 의지와 그에 대한 태 ç_이디 여기에서 듀히 능 
치자듀은 내직인 도덕적 자각 또는 믿유에 근기하여 이듀 외적인 언 
행이나 정치깅세적인 세도 능으보 심현해야 할 의무단 샤친나 견국 
.;;-자의 선펴꾀의 요제는 지자븐의 띤반 민숭븐에 대한 도덕직 의우 
외 I_ 집천이 핵심직인 요소이나 류 하나의 공농지1;-; 선뢰가 구헨판 
사회보 만F는 깃은 통지자븐이 염마나 도덕직 자각괴 의지듀 집세 
적으보 보편적인 세도나 규벽을 롱하여 집천하는가에 단려 있다 
요컨대 공지의 신뢰관은 개인의 노믹적 본질유 가선 주체의 지각 
-디로부터 촌발하여‘ 인행과 태노 ~r_논 정치적인 실천의 과정 6 로 표 
현된다‘ 이것은 공동처11 ，?l 에서의 정치적 주체의 노믹적 의지와 관린 
되며， 잊반 민증늘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하여 냥정 뚜뉴 부정은 표현 
하가노 한다‘ 그린다1 T논어』에서 신뢰논 공동체 언에서의 새인 사이 
의 실천적 행위가 보편적 6로 통용필 수 있노록 하는 디l 매새가 뇌 
는 개념이디 공동체 구성웬간의 이마한 신뢰에 난서한 때 lil 무추­
‘충서‘는 섣진석으무 유기적인 ç_녁석 기치를 공동체에 댐-펀화-òl~뇨 
방법문석언 당무기 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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